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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해부학은 기초의학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문학적으로도 큰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의료인으로 살아가게 될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교육 요소로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협업, 창의성, 공감-연민의 

해부학과 명화의 접목을 중심으로 한 한의과대학 비교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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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natomy not only occupies an important position as basic medicine, but also carries a big message in 
the medical humanities.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collaboration, creativity, empathy and compassion are 
required as essential educational elements for students who will become medical professionals. It is a subject that 
can develop competency. However, in the field of medicine, university education is subdivided and systematized 
by major due to responsibility as an expert dealing with life and preparation for national qualification exams, so 
the amount of learning is greater than in other departments, and the competitive structure is entrenched in most 
cases due to the operation of a practical paid system. Therefore, the curriculum has some limitations in sufficiently 
exposing students to emotional learning experiences as a medical humanities approach through classes. In this 
approach, a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in Busan felt the need to develop and operate a non-curricular program 
to develop students’ core competencies. We planned an extracurricular program through famous paintings as an 
extension of the anatomy curriculum by reflecting students’ subject interests and required topics, and analyzed the 
operation results to lay the foundation for regular extracurricular program oper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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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과목이다 [1-3]. 특히 해부실습은 인

간의 몸에 대한 지식을 습득과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인간 

존엄의 깊은 인식과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짐

으로써 정서적 학습경험까지 포함하고, 동료들과의 협업을 

통해서는 윤리성 및 공동체 의식 체화로 의료인의 정체성을 

배운다. 이러한 관점에서 르네상스 이래 서양에서는 실습이 

해부학 교육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4-9].
그러나 의학계열에서 대학교육은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

로서의 책임과 국가자격시험 준비로 인해 전공별로 세분화·

체계화되어 타 학과보다 학습량이 많고, 대부분 실질적 유급

제도 운영에 의해 경쟁 구도가 고착되어 있다 [10-12]. 따라

서 교과과정은 수업을 통해 의료인문학적 접근으로서의 정

서적 학습경험에 학생들을 충분히 노출시켜주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진다. 졸업 후 학생들은 긴 시간 프로페셔

널리즘을 갖춘 한 의료 전문가로서 환자, 보호자, 동료의료

인, 지역사회, 의료보건 전문가들과의 사회적인 관계 내에서 

자신의 의미를 파악하고, 의사소통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

며 살아가야 한다 [13]. 현재의 교과과정이 향후 ‘한의사 - 환

자, 보호자, 동료의료인’(으)로서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이 사회의 한 ‘건강증진 전문가’로 성장

하는 준비를 예과, 본과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체화시켜 줄 수 

있어야 하지만, 교육환경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에 체계적

인 비교과 활동을 통해 교과 활동을 보완해야 하겠다.

연구 방법

1. 한의학교육에서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필요성

한의학교육의 현황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통합교과목 개발, 기초-임상 강의시간 조정, 조
기 임상실습 도입, 의료인문학 강화 등 교육과정 변화를 교

육개혁의 우선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PBL, TBL, FL, 성
찰일지 등의 다양한 수업방법과 평가방법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사소통, 협력, 사회적 책무성 등 직업전

문성의 향상을 위한 서사적 기술, 역할 모델 등 성찰 기법을 

수업에 적용시키고 있다 [14-16]. 이렇게 기존 교수 중심의 

강의식 수업에서 학생들의 사고력, 응용력, 융합 능력 등을 

길러줄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교육 패러다임

이 바뀌고 있지만 [17,18], 1998년부터 세계보건기구 (WHO)
에서 개정하여 정의하는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

만이 아니라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안녕 상태의 건강증진의 가치와 의미에 대하여 미래 의료 전

문가가 될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얼마나 숙고하고 있는지는 

성찰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본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영적 

안녕은 ‘영적 본성을 최대한 개발시키는 능력으로, 총체적으

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의 원리와 같은 것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와 자신, 이웃,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화된 삶

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19]. 이렇게 한의학교육에 있어 비

교과 프로그램은 영적 안녕의 교육, 의료인문학적 소양 함양,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지식의 심화교육에 필요하겠다. 

 

2. 해부학을 명화로 접근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필요성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유명한 해부학자인 베살리우스 (Ve-
salius), 레오나르도 다 빈치 (Leonardo da Vinci), 윌리엄 헌

터 (William Hunter), 헨리 그레이 (Henry Gray)까지 언급하

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대생들이 해부학을 공부하면서 가

장 많이 보는 Frank Netter의 Atlas of Human Anatomy는 

의학서적이라기보다는 한 편의 명화집에 가깝다. 수 세기에 

걸쳐 이들과 의학 발전에 이바지한 주요 인물들은 자신들이 

관찰한 내용을 능숙하게 설명해 왔다. 이는 역사적인 해부학

자들이 그래왔듯이, 의학자들이 해부학을 통해 자신이 관찰

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묘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Netter는 Atlas of Human Anatomy의 서두에서 “물론 해

부학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부학과 그 임상적 중요성

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해부학 용어 및 명명법과 마찬가지

로 변합니다.”라고 하였다 [20]. 이처럼 해부학에서 인체와 

그 임상적 중요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우리가 

명화를 볼 때 어떤 캔버스를 사용했는지 어떤 물감을 사용

하였는지를 아는 것보다 명화가 우리에게 어떠한 울림을 주

는지가 더 중요한 것과 비슷하겠다. 
지식에 대한 탐구와 관찰 기술은 환자들을 보고 치료하는 

한의사가 될 학생들에게 역시 필요한 주요 특성이다. 현대

의 사진은 해부학 및 임상 상태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카메

라는 그것이 보는 내용을 해석할 수는 없다. 하지만 Netter 
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그의 눈과 손을 사용했을 뿐만 아

니라, 메시지와 함께 그림을 창조하기 위해 마음을 사용하였

다 [21]. 
이러한 맥락에서, 한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

체를 주제로 한 이른바 ‘명작’들의 소개와 감상은 해부학 지

식에 대한 흥미 및 학습동기 유발의 효과뿐 아니라, 예술감

상이라는 행위를 통해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한의학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전인적 인간교

육’을 실현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이는 해부학에서 명화를 명화에서 해부학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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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부학-명화를 접목한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방식

부산의 한 한의과대학에서 예과 1학년 (M1)부터 본과 4학

년 (M6) 25명을 대상으로 해부학에 관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개발은 사전에 M1~M6 학생회 학생들을 대상

으로 원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주제를 조사한 결과, 교과과정

의 심화학습/예술/자기개발에 관한 요구가 가장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해부학교실과 의학교육학교실에서 이러한 성격의 

교집합을 가진 ‘예술로 접근해보는 해부학’ 성격의 프로그램

을 계획하였다. 이후,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을 가

진 의료분야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비교과 프로그램 활동이 

학생들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분석하고, 미술-
해부학을 주제로 하는 베스트셀러 저자인 한 의과대학 해부

학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였다. 학생회 및 교내 포스터 게시

Fig. 1. Contents of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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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학생들에게 홍보하여 신청은 2023학년도 1학기에 선착

순으로 받았으며, 운영은 2학기에 ‘인체 신비의 탐구를 통한 

르네상스 미술여행’이라는 제목으로 1시간 반에 걸친 강의

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에게 사전에 학습자료

를 배포하여 예습할 수 있도록 했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질

의응답이 오갈 수 있도록 모두에게 명찰을 배부하였다.
프로그램 종료 후, google form을 활용하여 만족도 조사

를 하였고 참여 학생들에게 그 결과는 향후 비교과 프로그

램 개선 및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시

키고 동의를 받았다. 참여 학생들에게는 의학교육학교실에

서 ‘비교과 프로그램: 자기개발 역량 함양’의 수료증을 수여

하였다.

결     과

교육만족도 및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요구도는 다

음과 같다. Google form을 활용하여, 익명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의 질문은 단답형과 5점 척도로 구성하여 ①
 
학년, ② 

만

족도 [매우 그렇다/그렇다/보통이다/아니다/매우 아니다], ③ 

기대역량 성취달성도 [매우 달성되었다/달성되었다/보통이

다/달성되지 못했다/전혀 달성되지 못했다], ④ 
프로그램에서 

‘불만족/기대한 목표에 비해 미비’에 대한 이유, ⑤ 
프로그램

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내용/만족한 점’에 대한 이유, ⑥ 
개

선되어야 할 점, ⑦ 
향후 더 공부하고 싶은 비교과 프로그램 

주제를 질문했다. 응답 결과 및 분석은 다음과 같다. ① M1: 
16.7%, M2: 33.3%, M3: 16.7%, M4: 25%, M6: 8.3%, ② 

‘매우그렇다’ 75%, ‘그렇다’ 25%, ③ 
기대한 ‘목표달성’ 이상

이 91.7%, ‘보통’ 8.3%, ④ 
강의시간/횟수 연장 요청, 강의시

간 부족, ⑤ M1: 적절한 시간 배분과 어렵게 느껴진 해부학 

용어를 명화로 설명함에서 오는 친밀감 등, M2: 교과과정 내

용과의 연계성, 교양적 소양 함양, 수업시간에서 배운 지식을 

명화에 접목해 보는 것에서의 흥미, 향후 학업 동기 상승 등, 
M3: 미술작품 속 해부 구조를 통한 복습의 유익함, 교과과정

에서 배운 해부학을 새로운 분야로의 확장에서 오는 흥미로

움 등, M4: 예술작품을 통한 해부학 접근의 신선함, 재미있

는 명화 설명 등, M6: 르네상스 시대 예술에 대한 이해, 라틴

어 어원에 대한 미술을 통한 복습 등, ⑥ 
조금 더 이른 시기에 

강의 파일 배부 요청, 심화 과정 개설 요청, 예과생과 본과생

을 나누어 수준별 강의 요청, ⑦ M1: 진로탐색, AI, M2: 인간

관계, 독서토론, 음악, M3: 근골격 재활의 임상 케이스 분석, 
임상현장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질환과 접근방법 등, M4: 인
문학, 예술사, 환경보호, M6: 한의 경영학, 취·창업의 결과를 

보였다.

Fig. 2. Promotional materials and certif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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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

다.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학생은 M2, M4, M1/M3, M6 순
서로 많았다 (M3는 당일 교과과정 일정 변경으로 불가피하

게 참여 불가능). 예과에서는 M2가 본과에서는 M4가 가장 

많이 신청하였다. 이 비교과 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만족도와 

및 향후 관심 주제를 분석하였을 때, 교육과정 개편으로 기

초의학 학업량이 많아지고 실습을 포함한 해부학 과목에 대

해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는 M2는 본과 진입 전 자신이 준비

해야 할 학업적 역량을 확인하고 더 키우고자 하였다. M4는 

임상실습을 시작하는 전 학년으로서 향후 실제적으로 개원

의나 봉직의로서 환자와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한의사에

게 필요한 역량 준비에 흥미를 보인다고 여겨졌다. M3는 임

상의학을 본격적으로 학습하게 되면서 임상실습에 대한 기

대와 준비가 해부학을 바탕으로 임상케이스에 집중된 비교

과 주제로 자신의 관심사를 더 확장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고     찰

이번 해부학 비교과 프로그램의 피드백 설문 결과는 향후 

비교과 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다음과 같은 시사점

을 준다.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서양의학에서 비롯된 해부학

을 배우고 익히는 것처럼, 서양 명화들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이었다. 기대역량 성취달성도 및 향후 비교과 프로그램에

서 다루고 싶은 주제 등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첫째, 교과과정

에서 성취한 학습요소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자율적으

로 확인하고, 자신의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재로서 비교과 프

로그램에서의 역량 성취에 대한 객관적 기대 수치가 있었고, 
둘째, 교과과정에서 배운 학습 역량을 바탕으로 자기평가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신에게 교과 외 교육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주제를 통해 졸업성과, 즉 자신의 핵심역량을 기

르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는 학년별로 어느 정도의 경향성

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M1은 시대적 흐름에 따

른 한의학의 발전 방향성에 관심을, M2는 전 연도에 비해 늘

어난 학업량과 동아리 활동 등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아짐으로 인한 인간관계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에 흥미를, 
M3는 임상의학에 관하여 학습하고 있는 것이 임상현장과 어

떻게 연결될지에 관한 호기심을, M4는 의학과 인문학의 경

계에 있는 의료인문학이나 예술을 통한 한의학 및 한의과대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필요성을, M6는 한의원 경영과 

공동체에서의 한의사 역할 등 실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보여

주었다. 
결과적으로, Phase 1 (M1, M2)의 학생들은 자기이해를, 

Phase 2 (M3, M4)에서는 타인이해를, Phase 3 (M5, M6)에
서는 공동체 이해에 관한 교육 요구 [22]가 학년에 따라 자연

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부학 비교

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은 인문학적 소양, 영적 안녕을 

함양함과 동시에 해부학적 지식도 더 심도 있게 얻을 수 있

었다. 따라서 향후 학생들의 졸업역량 함양을 위해 교과과정 

외 보완할 점을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계획한다면 Phase에 

따른 주제 선정 시 위의 3단계를 고려하면 좋을 것이다. 이는 

핵심역량의 시기평가 시 정성평가의 일종으로 비교과 프로

그램을 개발·진행·피드백에 활용 가능하며, 역량중심 교육

과정 구축 및 평가방법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여

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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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림 : 해부학은 기초의학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문학적으로도 큰 메시지를 담

고 있기에, 의료인으로 살아가게 될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교육 요소로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협업, 창의성, 
공감-연민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과목이다. 그러나 의학계열에서 대학교육은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국가자격시험 준비로 인해 전공별로 세분화·체계화되어 타 학과보다 학습량이 많고, 대부분 실질적 유급제도 운영에 

의해 경쟁 구도가 고착되어 있다. 따라서 교과과정은 수업을 통해 의료인문학적 접근으로서의 정서적 학습경험에 학

생들을 충분히 노출시켜주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접근에서 부산의 한 한의과대학에서는 학생들

의 핵심역량을 길러내기 위해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필요성을 느꼈다. 학생들의 과목 관심사 및 요구주제

를 반영하여 해부학 교육과정의 연장선으로 명화를 통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향

후 정기적인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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